
<3> 요압, 아마사를 죽이다

  사무엘하 20장 4-12절 말씀

①

04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 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05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②

06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07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08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③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09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10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④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⑤

11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12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